
4 . 난연제의 특허출원동향

난연제를 원료수지의 내부에 물리적 혹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혼합하여 고분

자 내에서 첨가하는 부분의 첨가형으로, 수지 자체가 난연성을 나타낼 수 있

도록 고분자 중합체와 반응하여 고분자 체인 내에 난연성 원소가 화학적으

로 결합하는 형태의 것과 난연제 자체가 고분자형인 것을 반응형으로 구분

하였으며, 주로 주 난연제의 난연 효과의 상승을 지원하는 보조 난연제로 사

용되는 산화 안티몬 및 수산화 알루미륨 등은 무기계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인 특허출원동향은 89년과 93년에 상당한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97년

을 정점으로 최근 몇 년간 년 평균 100건 이상으로 활발하였으며 80년대

초보다 약 2.5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5개 출원인으로는 제일모직이 단

연 1위이며, ASAHI CHEM, GE, JAPAN ST NT HET IC RUBBER CO, 및

코오롱 등 한국 2개사와 일본 3개사가 있다.

그림 3- 23. 난연제의 전체출원동향

4- 1. 난연제의 사용형태별 출원동향

난연제를 반응형, 첨가형, 무기계로 구분하여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첨가형은

80년대에 이미 년 간 40건이 넘는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90년대에는 년 평균



80건이 넘는 출원으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전체 난연제중에서 첨가형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응형과 무기계는 년 간 차이가 심한 특허출원

건수를 보이면서 계속 꾸준하게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반응형의 경

우는 6%, 무기계는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24. 사용형태별 난연제의 출원동향

4- 2. 국가별 출원동향

한국은 88년부터 차츰 출원건수가 증가하면서 95년부터는 급증하고 잇는 반

면에 미국은 년 평균 12∼15건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80년

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미국과는 다르게 90년대에도 매우 활발한 출

원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25. 국가별 난연제의 전체출원동향

4- 3. 출원인별 출원동향

4- 3- 1. 한국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건수를 나타낸 것인데, 첨가형이 전체의 94%를 차지

하고 있어 무기계와 반응형은 생략하였다. 첨가형은 제일모직이 1989년에 가

장 늦게 출원하였으나 이후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며, 코오롱과 엘

지화학은 1984년 첫 특허출원후 년 출원특허건수는 적지만 계속하여 꾸준히

출원하고 있다. 첨가형 경우 주요 3개 출원인의 순위는 제일모직, 코오롱, 엘

지화학으로 이들 3개 출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고 있다.



그림 3- 26. 출원인별 난연제의 출원동향

4- 3- 2. 미국

첨가형 경우 GE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나타나고 최근에도 가장

활발한 특허활동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반해 Dow Chemical은 92년 이후,

Stauffer Chemical은 85년 이후, BASF는 90년 이후 특허가 발견되지 않는

다. 반응형에서는 GE와 Dow Chemical 모두 출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건수는 많지 않고 반면 BASF의 특허는 86년 이후 발견되지 않는다. 결과적

으로 난연제분야에서는 GE가 단연 우위를 차지하는데, 첨가형에서는 15%,

반응형에서는 2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27. 첨가형 난연제의 출원인별 미국출원동향

그림 3- 28. 반응형 난연제의 출원인별 미국출원동향

4- 3- 3. 일본

주요 출원인의 사용형태별 특허출원건수를 비교한 것으로 첨가형인 경우

ASAHI CHEM .이 가장 먼저 80년 이전에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95년에 정

점을 가지고 이후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 꾸준하게 특허가 나타

나고, JAPAN SYNT HET IC RUBBER는 93년과 95년에 많은 특허출원을 하

였으나 이후 특허출원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으며, NIPPON PET ROCHEM

은 93년에 정점을 가지고 이후 급격히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3- 29. 첨가형 난연제의 출원인별 일본출원동향

반응형의 경우에는 JAPAN SYNT HET IC RUBBER의 특허는 89년에서 93년

사이에만 나타나고 그 외에는 발견 할 수 없으며, KANEBO도 96년 이후 특

허출원이 없다. 뿐만 아니라 T ONEN CHEM도 93년 이후 특허출원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림 3- 30. 반응형 난연제의 출원인별 일본출원동향

4- 4. 세부기술별 출원동향

난연제의 사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출원동향을 살펴보았으나, 전반적으로 첨가



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세부기술별로 즉 난연원소별로 구분하여

출원동향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첨가형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첨가형 난

연제를 난연원소별로 구분하면 할로겐계, 인계, 질소계로 나누어진다.

4- 4- 1. 한국

한국의 경우 난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난연원소별 구성으로 보면,

난연제의 주종을 이루는 할로겐계가 가장 많고 난연제의 비할로겐화 경향에

따라 인계가 그 다음이며, 질소계는 폴리아미드, 우레탄 등 일부 수지를 중

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보면

질소계 및 할로겐계가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는 1980년 대 고분자

업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영향으로 보이

며, 1990년 중반이후 다시, 인계를 포함한 할로겐, 질소계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범용 고분자재료의 분야에 다수의 대기업 참여하고 범용고분자의 개별

기술에 의해 그 용도가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계 난연제는 초기에는 PVC용 난연성 가소제로 적용되어 오다가 1980대

후반부터 1990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할로겐계 화합물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지자 비할로겐계 난연제의 대표적인 물질로 관심이 높아

져 왔으나, 전체 동향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첨가제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라

기보다는 응용분야(조성물 및 제품)에 대한 특허의 출원이 이어진 것이다.

질소계 난연제는 1980년대초 폴리아마이드용으로 할로겐계의 색상 문제를

해결한 난연제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후 난연 코팅용 재료로도 질소

계 화합물들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용도가 특정수지에 한정되고 첨가제

자체에 대한 연구가 그리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아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근래에 들어서는 질소계 단독보다는 인

계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등장했다. 주요 출원인을 보면, 제

일모직, 엘지화학, 코오롱, 효성 등 고분자 재료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3- 31. 난연원소별 난연제의 한국출원동향

4- 4- 2. 미국

미국의 경우 난연원소별로 구분하여 보면 난연제의 주종을 이루는 할로겐계

가 가장 많고 난연제의 인계가 그 다음이며, 난연조제 및 억연제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는 무기계가 그 다음이며 질소계는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보면 인계 및 할로겐계에 대한연구는 1980년 중반에 연

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후 년 10건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이

어져 왔다. 이는 1980년 중반이후 난연제에 대한 새로운 업체의 참여 또는

특정한 연구가 이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업체들의 제품 개량 및 이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인계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성숙단계를 넘어섰으며, 주요 업체 중에

Bromine Compound, GLC(Great Lakes Chemical), FMC 등 첨가제 제조 회

사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첨가형에 대한 연구는 할로겐계 첨가제의

제조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소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GE, Dow Chemical 로 모두 첨가제 업

체라기보다는 고분자 제조업체로 질소계를 난연제 자체로서의 연구보다는

기존의 화합물(멜라민, 시아눌산, 벤조 구아나민) 등의 화합물 변형 첨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3- 32. 첨가형 난연제의 난연연소별 미국출원동향

4- 4- 3. 일본

일본의 경우 난연원소별 비율은 질소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

은 것 이외에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보면 난연제에

대한 연구는 할로겐계는 1980년 중반 이후, 인계는 1990년 초에 들어서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인계 난연제는 초기에는 PVC용 난연성 가소제로 적용되어 오다가 할로겐게

화합물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지자 비할로겐계 난연제의 대표적인

물질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이러한 것은 주요출원인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

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출원인이 주로 고분자 재료업체인 것을 통해 확인되

고 있다. 즉 일본의 주요업체로는 Asahi Chemical, JSR, Mistubushi Rayon,

T oray, T eijun Polyplastics, Kangafuchi 등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제조

업체 중심이다.



그림 3- 33. 첨가형 난연제의 난연원소별 일본출원동향


